
 

 
 

 
토요주일  18:00  청년 

주      일  08:00   
              09:45  영어 
              11:00  교중 

                         12:30  주일학교 
평      일  19:30  화 ● 금요일 
               09:30  수 ● 목요일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매주일 영어미사 후 

유아세례        

병자성사       

혼인 성사        6개월 전 신청(혼인교리 필수)  

장례 예식        연령회장님Ⅰ사무실 문의  

 

 
 

○ 주임신부     박문성 마태오 
○ 부 주 임    최철연 스테파노 
○ 사목회장     정효성 디모테오 
                     mickie0416@gmail.com 
○ 연령회장      조명철 베드로 
                     (240)354-5502 
○ 사 무 실     (301)260-1981 
     
   sakoffice@gmail.com 

제2643호 / 가해                                                     설미사                                                 [2026. 02. 15]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제 2 독서 야고 4,13-15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성      가
입당 32               봉헌 211/213 

성체 154/178      파견 25 

다  음  주  
성경말씀 
 

 
제1독서     창세 2,7-9; 3,1-7 

제2독서     로마 5,12-19 

복     음     마태 4,1-11 

제 1 독서  민수 6,22-27 

   화   답   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입  당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미사 시간  

 

 
 

      설’의 어원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살

을 더 먹는 날이라는 뜻도 있고, 새해가 서는 날이라

는 의미도 있으며,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나왔

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라기

보다, 이 모든 말이 설날의 의미를 잘 전해 줍니다. 

설날은 나이를 받아들이며 새해를 시작하고,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이 되면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즐겁

게, 적당히, 그리고 조심히 살자.” 제1독서에서 민수기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지켜 주시며, 평화를 주신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우

리를 축복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즐겁지 못한 까닭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

나간 어제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살기 때문입니

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

국인의 정체성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함께 떡국을 먹고 음

식을 나누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다시 부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즐겁게, 적당히, 그리고 조

심히 살아가며,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Donut King 
그 시절 그 맛,도넛    

 3727 University Blvd. 

Kensington, MD 

(301)949-3464 
 

K Auto Service  
김태은 베드로 

13310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301)384-5046 

성당 신용조합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예금보호한도 $250,000 
저렴한 자동차 융자 (New & 
Used) 개인 신용대출과 적금 

(301)774-8191 

  소아치과  
Olney Pediatric Dentistry 

Jenny Rhee, DDS 
OlneyPediatricDentistry.com 

Olney, MD 
(301)329-3309 

SALADMASTER  
8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조리도구 
Change your cookware 
Free cooking class
(410)245-1151 

Rebates&Financing Available 
BGE,Pepco,Potomac  

Edison,WashingtonGas 
 

정문기&정선화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JCA  Primary  Care        
              이백철 내과 아침 일찍 여는 병원 
          12401 Middlebrook Rd.    
                Germantown, MD 
         진료시간 6:30AM-4:00PM 
                (240) 203-8820   

김창용 발병원  
Kim Podiatry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하루 
Rockville, MD 

 O (240)206-6274 

장례식, 결혼식, 각종 화환 
www.leasflowershop.com 

W (301)635-9660 
C (301)537-6625 

3쿠션/ 4구 당구대 
챈틀리(VA) 롯데 마트옆 

13939 Metrotech DR. 

(703)987-9227 

Greenway Lending 
(subsidiaryofInstaMortgage,Inc) 
Danny Kim/Regional VP 

NMLS #29351 
Email : Danny@GWlendis.com 

C (301)509-9999 

결혼식, 장례식, 꽃 전문 
2230 George C Marshall  Dr. 

(301)384-5299 

(240)426-0100 

베스트 간판 
BEST SIGN USA.com 

각종 간판주문   
제작 설치  및 수리 
(301)490-6252 
(703)887-1515 

Part A & B 신청 무료 

Part C & D, MediGap 

(240)381-2646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571)263-1033 

박수미 미카엘라 

엘리컷 시티 
전문 마사지사가 
치료를 돕습니다. 

문지윤 (410)480-0083 
MD VA  DC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클레어 양 사무장 (443)832-3312  (410)772-2324 

김성일 페레올로 

크레딧 카드 서비스 

(703)400-7100  

Rockville Office 

AugustinePaikDental.com 

(301)231-5858 

 

 
 
 

손영석 도미니코 
최상의 BBQ/ Arundel Mills  

 예약 (443)812-4221 
  

엘리스 권(사비나) 에이전트 

차보험, 집보험,자동차 론 

생명보험, 은퇴계획 

(410)461-3277 

Euro Motor Cars 

Bethesda, MD  

C (703)855-8710 

O (301)215-5491 

김샘 사무엘 

(301)466-9073 

민혁기 바실리오 
교통사고,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락빌 (301)279-6960 
엘리컷시티 (410)480-2331 

 

 

최근봉 & 고유라 
척추 신경 

Choi & Koh Chiropractic  
교통사고, 목, 허리 통증병원 

5946 Hubbard Dr. 
(301)984-7700 

신성복바오로 한의사 
교통사고환영 

각종 보험 문의 환영 
예약 (301)500-5919 
(714)469-3232  

미 뷰티 메드 스파 
한국인 NP 

보톡스, 마이크로 니들링 

락빌 (301)500-0214  

(문자 가능) 

연방세무사 
세금보고, 회계장부 정리 

(301)717-7666 

(301)641-7237 

(301)309-0313 

김익재 프란치스코 

 Rockville Office 

(301)230-9893 

강민규 마르꼬 
확장이전 12267 Nebel St. 

(301)792-0750 

원장 : 김희정(레이철) 
Ellicott City Office 

예약(410)740-1484 
smartdentalmd@gmail.com 

교통사고/척추신경/ 
손/발 전문 통증병원 

락빌    (301)231-7588 
센터빌 (703)429-4622 

Maryland Pro Realty 
메릴랜드 전문 부동산 회사 

O (301)340-6100  
C (301)466-7733 

  

 강민규 마르코 

모든 부동산 문의하세요                    

      (301)792-0750              

 
 
 
 

현대 클라크스빌/ Antwerpen Clarksville 
12440 Auto Dr, Clarksville 
Tony Sohn(410)855-5336 

Chevy Chase/ Rockville/ 
Germantown office 

info@cardiocarellec.com 
(301)656-5050  

Rinaldi Funeral Service 
본당 신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요금 제공 

O (301)585-4050 
F (301)585-4052 

마당 레스토랑 
최용하 프란치스코 
족발 보쌈 감자탕 

12300 Wilkins Ave 
(301)881-8880 

PORSCHE SLIVER SPRING  
3131 Automobile Blvd., Silver Spring 

이경복 보니파시오  
O (240)293 -9278 / C (240)481-2471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하  느  님  -     의   어   지  심  을        저     -  희  위   -   에   내  리   소 서 



 미사지향 (2월 15일)  

 
      

▨  재의 수요일 
· 미사: 2월 18일(수) 오전 9시30분/ 저녁 7시30분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교회가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
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이 재의 예식에서는 지
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
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준다.  
오늘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킨다. 
 
성지 회수함 
지난 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2월 15일(주일) 
까지 대성전 로비에 마련된 성지 회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드리며 
십자가의 길 수난 여정을 함께 합니다.  
(기도문 봉사자는 이동 없이 독서대에서/ 십자가, 초 봉사자만 이동) 

  
 
 
 
 
 
 
 
 

▨  워싱턴대교구 개발도상국 교회 위한 헌금 
  ·2월 18일(수) 재의 수요일에 개발도상국 교회들을 위한 
   헌금이 있겠습니다. 

 
▨  사순절 희생 헌금 모금 (Rice Bowl Operation)  
 ·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는 세계 각지의 아동들을 돕기 위한 모금입니다.  

    사순절 동안 희생을 로비에 마련된 Rice Bowl Operation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건강학교 소식 
 2026 봄학기 건강학교 개강 
 · 기간&시간: 3월 4일 ~ 5월 27일 (매주수요일)오전10:30 ~ 오후2:30(점심 제공) 
 · 수업 과목: 라인댄스, 탁구, 디지탈 섹소폰, 수지침, 종이접기,  

 바둑, 수채화, 영어, 시민권, 노래교실, 기타 
 · 등록&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비 $50, 장도미틸라 (443)415-6674 

 
▨  33일 봉헌식을 위한 준비 
· 준비기간: 2월 18일(수) ~ 3월 22일(주일) 
· 봉헌식: 3월 24일(화) 저녁미사 중(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문의: 장문규 (301)760-0037 
 

▨  레지오 마리애 꾸리아 월례회 
· 일시 & 장소: 2월 22일(주일) 오후 1시,  소성전 
· 준비물 : 묵주, 활동 수첩, 교본, 필기도구 

 

 
 
 
 
 
 
 
 
 
 
 
 
 
 
 
 
    
 
   

▨ 「은총 속에 걷는 하루」 참가자 모집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신앙 체험 나들이 「은총 속에 걷는 하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성극을 관람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은총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6년 5월 7일(목) 오전 8시 출발           
·내용: Joshua 성극 관람 및 미사 
·장소: Sight & Sound Theatres (펜실베니아 랭거스터) 
·참가비용: $140 (입장료, 점심, 물, 전용버스 포함) 
         ※ 참가비는 환불 불가, 타인 양도 가능 
·인원 & 대상: 선착순 43명 / 만 75세 이상 
·접수일시: 3월 1일, 3월 8일 (주일) 오전 8시 / 11시 미사 후 
·접수장소: 마리아 홀 앞 
·안내: 사목평의회 및 사무실 

 

▨  그룹성서  
 ·제17차 마르코 비대면 연수 -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님  
 ·일시: 3월 14일(토)-15일(주일) 
 ·대상: 마르코 그룹 공부 마친 분  / 연수비: $60 
 ·청년 제34차 창세기 연수 – 뉴저지 센터 대면 연수 
 ·일시: 4월 17일(금)-19일(주일) 
 
 ·워싱턴 대면 창세기 연수 – 조아미 마리 율리안나 수녀님 
 ·일시: 5월 24일(토)-25일(주일) / 장소 :워싱턴 한인 천주 교회 
 ·대상: 창세기 그룹 공부 마친 분 /  연수비: $60 + 점심간식 $20 
 ·문의: 박젬마 240-422-1988 
    

          ▨  교무금/ 헌금 봉헌 Tax Contribution  
 2025년도 교무금과 봉헌금 납부에 대한 증명서(Tax Contribut    
  ion)가 발송 되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거나 질문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 노화 세미나 
100세 시대! 노화를 멈출 수 있는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일시 & 장소: 2월 22일 (주일), 1시30 분, 교육관224호 
·강사: 서울 시립대 교수 김설향 
·주관: 워싱톤 한인복지센터 & 사목회 
 

       

공지 사항 

Lisa Kim2 
강세윤2 
강승일2 
강철2 
곽경준2 
권구영1.2 
권순석2 
권오성2 
김 창환2 
김광식2 
김금희2 
김기동1.2 
김병욱2 
김병태2 
김삼헌1-3 
김세완2 
김수경2 
김수영2 

김수철1.2 
김수헌2 
김숙이2 
김완희2 
김용권2 
김윤희2 
김절자2 
김정천2 
김천순2 
김태귀2 
김태은2 
김택근2 
김현기2 
김형준2 
김혜원2 
김호용2 
김희태1-6 
남상유2 

문주환2 
박덕용1-3 
박동율2 
박성규2 
박숙임2 
박연희2 
백명기2 
서성남2 
석철민2 
손인숙2 
신 한봉2 
신대복1.2 
신상언1 
신슬기2 
신영호2 
신화순2 
신흥섭2 
심주석2 

앤롸버츠2 
오유민2 
유지태2 
윤기호1-3 
윤석오2 
이 숙2 
이 준기2 
이경복2 
이귀녀1-3 
이남곤2 
이두성1-4 
이병주2 
이복순1-6 
이봉길2 
이영호2 
이인원2 
이재은1-6 
이정혜2 

이종목2 
이중연2 
이직주11-2 
이혜자2 
임영태2 
임항교2-6 
장경자2 
장규식2 
장정웅2 
전우진2 
전유정2 
정갑진2 
정은와2 
정종균1.2 
정중현1.2 
정형진2 
정혜경2 
최경애2 

최병국2 
최윤희2 
최은숙2 
최지훈2 
표광수2 
한규붕2 
한숙자1.2 
한자연2 
허건행2 
홍수진2 
홍제호2 
황금자1-12 
황성욱2 

황윤호2 

황정원2 

 

  
 
 

생 

 
 
 
 
연 

☞ 주일 봉사자 안내  ☜ 

날 짜 미사안내 /봉헌 헌금계수 봉사자 점심봉사 

2/15 해미 정효성 신상언 박동율 

2/22 솔뫼 민혁기 윤정규 이연수 

영성체 후 장궤에 대한 안내 
  미국 가톨릭 교회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 전례를 거행합
니다. 총지침에 따르면, 영성체 후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기도
할 수 있으며, 자세는 교구와 본당의 통일된 관행에 따릅니다. 또한 사
제가 “기도합시다(Let us pray)”라고 말하면 모두 함께 일어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은 감실에 성체를 모신 후 곧바로 앉아 왔습니다. 그
러나 일반적인 미국 본당의 관례는, 영성체 후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
가 “기도합시다”에 맞추어 함께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전례의 흐름과 공동체의 일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당은 참회와 절제의 시기인 사순의 시작, 재의 수요
일부터 영성체 후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합시다”라는 초
대에 맞추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체적 사정으로 무릎을 꿇기 어려운 분들께 이를 강요하지 않습
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궤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

니다.  교우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금 (2월 3일 – 2월 8일)  

   교 무 금 5810     제설작업             김옥이 500    

                             안경희 100  
  

    건축유지보수  한국학교 2000 

    불우이웃               익명  200 

    꽃봉헌               정혜경  100 

    사목회          국수판매  1810 

   주일 봉헌금 4463 

   점심봉사 솔뫼        283 

   합       계    15266 

교무금 (2월 3일 – 2월 8일) 

29. 이웃이 가져다 준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도록 ...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우리 
시대 2). 

      민간 신앙에 따라 지내는 고사(告祀)는 집

안의 안녕과 평안을 빌기 위해 집안의 여러 신

령에게 올리는 의례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민간 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신령

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맡기고 정성을 표

시합니다. 고사는 일반적으로 집안 단위로 지내

며, 지신(地神, 터줏대감), 성주신(城主神, 대들보신), 제석신(帝釋

神, 안방신), 조상신(祖上神)에게 배례와 축원을 하고, 칠성신, 측신, 

마당신, 문신 등에게는 제물만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고사에서 사용된 떡과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해당 

신령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고사떡을 나

누는 행위는,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를 받는 이웃들에게

도 ‘신령이 이미 맛본 음식을 나눈다’는 상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떡은 먹어야 탈이 없다”거나 “나눠야 액이 풀린다”는 말

과 함께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으며,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1

코린 8,8)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 그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

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사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사 후에 나누 어진  

 

떡을 이웃과의 친교로 받는 행위가 곧바로 신앙의 훼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떡이 특정 신령에게 바쳐졌다는 의미를 ‘효력’으

로 받아들이거나, 마음 한켠에서라도 “혹시 모르니 먹어야 안전하

다”는 식으로 기대하게 된다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자녀나 다른 신자들에게 민간 신앙을 암묵적으

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그리스도인은 정중히 사양함으로써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사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점술이나 부

적과 연결된 말들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 물을 마시면 운이 열린다”, “이것을 몸에 지니면 탈이 없다”,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처럼, 음식이나 물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힘에 보호와 복을 기대어 마음의 평

안을 얻으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일

지라도, 그 안에는 결국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

이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분

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문화와 관습을 무시하거나 단

죄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고사떡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지

혜와 사랑 안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천주교와 이웃종교』57-58쪽 참조)        

                                                                                                                                                        

날자 담당 날자 담당 

2/20 사제/사목평의회 3/20 총구역부 

2/27 레지오 3/27 주일학교 Middle School 

3/6 울뜨레아 4/3, 3시 미정 

3/13 에이지 그룹 4/3, 7시  미정 

새 해 복 많이                        2026 
    받으세요!                          병오년 

일시    2월 15일(주일)  
미사봉헌   주일 오전 11시 
설 차례상   대성전 
새해 인사와 세배   친교실 
먹걸이와 놀이    성모회 떡국  
                         음식 부스, 총구역 주관                                 
                         설날 놀이등 풍성한 행사 

 

이수동 시몬/이안나   
박철근  바오로 
조재혁 미카엘 
김은옥 말가리다 
장우영 안토니오 

이현주 마리아 
김진숙 베로니카 
유능성 아오스딩 
정한국 세실리아 
김지영 율리안나 

조선녀 이사벨라 
 

교황 프란치스코 
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 
Donald Bolser 
강홍건요셉 
김광자요안나 
고요셉 
김규완로베르토 
김대우요한 
김홍범요한 
김병서안드레아 
손경준시몬 
손재봉필레몬 
양경호세례자요한 
이경옥헬레나 
정종면요셉 
이장순세레나 
이연화엘리사벳 
이훈복야고보 

정정옥마리아 
라정예도미질라 
조규혁마태오 
최종선요한 
최수경율리안나 
김수진레지나 
박명례수산나 
송상훈바오로 
김화영안드레아 
나화유릿다 
홍숙향루시아 
손정희세실리아 
곽홍중요셉 
강정순루시아 
김경준요한비안네스 
강보길아만도 
행화Williamson부모님들 
이상업요셉 

김말이마리아 
김삼석 
권만숙 
송주찬요셉 
강태수요한 
강정순안나 
이음전마리아 
김희태안드레아조상님들 
이우진디모테오 
백종기세바스찬 
허위순마리루시아 
김용조 
이대원요한 
이정희젬마 




